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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단신뉴스
일본 녹차음료 동남아시장 공략강화 2014.11.21

도쿄aT센터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청량음료 시장에서 차 종류 음료의 존재감이 높아

지고 있다. 소득향상에 따라 칼로리가 낮은 건강지향 음료가 선호되면서 설탕 

함유 차 뿐만 아니라, 무가당 차가 팔리기 시작했다. 

 일본 메이커 외에도 미국 코카콜라 또한 일본의 차류 음료 개발력이 살아남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전략상품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문화와 함께 마케팅 실시 

  9월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일본 팝컬쳐 이벤트에서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출전기업 속에서 유카타를 입은 태국여성이 (주)이토엔의 “오~이오챠”를 

나눠주고 있었다.

  페트병에 인쇄된 상품명을 일본어 그대로 디자인하고, 맛도 현지화하지 않고 

일본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맛에 대한 평가는 ‘조금 쓴 것 같다. 단 맛이 더 좋다’고 하는 소비자가 있는 

한편, ‘살이 찌지 않을 것 같고 건강에 좋을 것 같다’며 좋은 인상을 가지는 

소비자도 많았다.

 무가당 녹차로 차별화된 판촉 전략

  동남아시아에서 판매되는 페트병 녹차류는 설탕과 감미료가 첨가된 것들이 

일반적이나 이토엔은 무가당 제품을 개당 25바트(약 87엔)로 타사 제품보다도 

12~20바트 정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토엔 태국현지법인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체형에 신경을 쓰는 여성이 

늘고 있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었다, 마셔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 5월 발매에 맞춰 태국 각지의 이벤트를 통해 무료 배포하고 

SNS를 통한 입소문 확산도 촉진하였다.

  판매실적은 예상 목표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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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시그룹

가부세차

이치탄그룹

이치탄녹차

코카콜라

AYATAKA

산토리

TEA+, MY TEA

 시장 진출 기업의 증가

  성장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 기업만이 아니다. 태국의 음료기업인 

오이시그룹과 이치탄그룹도 올해 들어 일본어 디자인을 도입한 무가당녹차를 

지속 투입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 압도적인 브랜드력을 가진 미국 코카콜라도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싱가폴 편의점에서는 큐슈(주전자 모양의 다관)가 그려진 

맛챠색의 페트병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다. 상품명은 “AYATAKA”며 코카콜라 

일본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히트상품이 된 “아야타카”의 쓴맛을 억제하고 

아시아사양으로 개선한 무가당 녹차이다. 

  건강 지향의식이 높은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리피트 고객이 많아, 당사의 

동남아시아 마케팅 책임자는 “재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70%로 높다”며 좋은 

반응을 느낀다고 전했다. 

  싱가폴 녹차 시장에서는 일본 ‘포카 삿포로 푸드&비버레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코카콜라는 일본 녹차시장에 후발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지향의 흐름을 파악하여 우량업체가 된 경험이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세계 전체 네트워크를 가진 코카콜라가 더욱 시장 진출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산토리 식품 인터네셔널’은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TEA+” 인도네시아에서는 

“MY TEA”의 명칭으로 우롱차를 판매하고 있다. 

  일본에서 히트를 기록한 흑우롱차의 지방 흡수 억제 성분을 함유하는 상품이며 

현지 니즈에 맞춰 당분을 첨가 했으나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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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존재감을 늘리는 일본 녹차류

(호치민 댜형 슈퍼)>

 녹차 음류의 시장규모는 10년간으로 4.7배

  탄산음료는 신흥국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량이 늘어나지만,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성장이 둔화하거나 시장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소비가 성숙하여 

건강지향이 거세지기 때문이다. 

  영국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의 탄산음료 시장규모는 

약 87억달러로 10년 전보다 50% 늘어났으나 음료전체에서 청량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로 떨어졌으나 같은 기간 녹차류 음료 시장규모는 4.7배 

확대 되었다. 

 무가당 녹차에 부는 순풍

  차류 음료는 차 잎 등의 원재료비도 높으며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산규모가 필요하다. ‘06년에 “기린(주)”는 태국에서 녹차인 ‘나마차’를 

발매하였으나 ‘11년에 판매를 종료한 적도 있다.

  아시아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당분을 포함한 음료를 대상으로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설탕함량이 많은 음료에 역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어 음료 기업들은 신규 

시장개척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동남아시아(6개국)의 청량음료시장 추이>

*영국 유로모니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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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한국 전통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헛개차 등)도 몸에 좋고 고수한 향기로 

일본시장에서도 많이 유통하고 있으나 향후 동남아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임

  동남아에서의 한류 붐과 같이 차계 음료도 히트 치도록 한국 문화와 같이 

적극 홍보 마케팅이 필요함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14.11.11>


